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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체 징후 없이 빅컷으로 인하 시작 ... 美국채 글 
리을라 

지난 2022년 6윌 미국 워싱턴 D_C_에 위치현 마2-1 Li S-에클스 연 
방준 비제노이사회 건물 외관 도습 [로이 터 ] 

[헤럴드경제=김영철 기자] 미국 연방준비제도 
(Fed연준)의 빅것'(0 . 5%포인트 금리입하)에도 
금융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욜 모이지 않고 있다. 
침체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빅컷이 단행되면서 

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

22일(현지시칸) 를룸버그통신온 경제 성장과 사 
상 최고 수준인 주가지수, 긍정적인 기업 실적 등 
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번 날 빅컷으로 급리 인 
하 사이클을 시작했다면서 이 러한 상황에서 찹 
고할 기존 각본이 없는 상황이라고 펑가했다솔 

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겅기에 영향율 받 
지 않는 필수소비재·헬스케어 등 경기방어주나 
배당금이 많은유딜리디 주투자를추전하는 겅 
우가 많다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이뤄 
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기술주 등이 부진하기 
때문이다 부동산, 임으I 소비재; 금융 관런주 주 
가도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. 

하지만 최근 증시는 이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. 

투자사들은 빅 페크 투자로 뇌돌아가고 있으며, 
골드만삭스 프라임 중개서비스 자료를 보면 헤 

지펀드들요 지난주에 최급 4개월 중 가장 빠른 
속도로 기술.미디어·동신 간린주를 순매수했다` 

안티모의 프랭크 몬캄은 "연준이 매우 느슨한 급 
융환경에서 빅킷을 한 것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
더 공격적으로 하라는 분명한 신호'’라면서 경기 

방어주투자등이 더는유효하지 않을수있다고 
봤댜 

급리 하락으로 주택+자동차 시 장이 살아나고 부 
동산업체들의 차입비용이 즐어들수 있다는 기 
내가 나오고, 유틸리티주는 여전히 인기 있지만 
배당보다는 인공시능(Al ) 전력 수요 덕분이라는 
해석노나은다 

그린우드 1"II| 털 어소시에이츠의 월터 토드 최 
고투자책임자(CIO)는 금융주에 주목하면서 "연 
준 금리 인하로 은행들의 조달 비용이 내 려간다. 
예금 이자 내용이 줄어드는 만큼 순이익에 도움 01 될 것’’이라고 진단했다. 
야후따이낸스는 199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
및 연착룩 당시처럼 은행주 강세 전망이 나온다 
고 소개했댜 당시 은행주 관련 지수가 스탠더드 
앤드푸어스(S&P)500 지수를 뛰어넘는 40% 이 
상의 상승률율 기록했는네, 해당 은행주 지수가 
올해 들어 19%대 상승 중인 만큼 긍정적이라는 
평가다 

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 애널리스트는 '‘역사는 

반복되지 않겠지만 운율(라임)이 있을 것”이라고 
봤댜 1995년에는 첫 금리 인하 당시 초반에 은 
행주듈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S&P 500을 넘 
어서는 상승률을 보였다. 

□ I 일간 윌스트리트저널(WSJ)온 빅컷에도 툴구 
하고 미구 국채 금리가 최근 오르는 데 주목했다. 
시장굴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국채금리가 
금리 결정 전 3 .64%에서 후 3.73% 수줍으로 율 
랐다는것이다 

10닌물국채 금리는 연 고점 대비 1%포인트가 
랑 내려왔지만, 경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 

서 공격적 금리 인하 기내가 약해질 경우 국채 금 
리 가 추가로 하락하리 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
다 

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빅것 이후 연착륙 기대가 
터 커졌지만, 투자자들이 여전히 경기 둔화 가능 

성에 내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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